
          < 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선정 >

담당부서 : 지정심사과

 
◆ 사업 목적 
   • 생활여건의 변화로 대중성과 사회적 수요가 부족해 전승단절이 우려되어 전승활동 증진을 위한 중점 

지원이 필요한 종목을 선정
     ※ (反)활성화 종목 :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어 전승에 큰 문제가 없는 종목

◆ 선정 내용
   • 선정기간 : 2008년∼계속(선정주기 : 3년)
     ※ 추진경과
      - ‘08.4월 28개 종목 최초 선정(기능 22개, 예능 6개)
      - ‘09.1월 50개 종목 확대 선정(기능 41개, 예능 9개)
         * ’13년 택견 전승취약종목 제외(‘13.7월 보유단체 인정)
      - ‘14.1월 38개 종목 선정(기능 33개, 예능 5개)
      - ‘17.3월 35개 종목 선정(기능 30개, 예능 5개)
      - ‘20.3월 35개 종목 선정(기능 30개, 예능 5개)
      - ‘23.3월 25개 종목 선정(기능 20개, 예능 5개)
   • 선정대상 : 기･예능 분야 개인종목 중 선정(단체종목 제외)
   • 근거 :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

∙ 제24조(전수장학생의 선정 등) 
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

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.

◆ 전승취약종목 선정 절차
기･예능 분야 개인종목 전승자 

설문조사(매 3년) • 국가유산청→ 기･예능 개인종목 보유자, 전승교육사

전승활동 장려금 등급 조사
(취약종목 선정기간)

• 국가유산청
  * 2026년 신규지정 시 2023~2025년(3년간 등급)



◆ 지원방식 
   • (맞춤형 추가지원) 재료비, 행사비 등 전승활동 소요비용에 대해 매년 말 1회 지원(보유자 471만

원, 전수교육조교 313만원, 부재시 이수자)
   • (전수장학생 선발) 취약종목을 전수교육 받는 전승자에게 장학금 지급, 최대 5년 지원(보유자 1인

당 최대 3명, 월 30만원)
   • (기타)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* 선정(‘24.8월 : 나주의 샛골나이, 바디장, 백동연죽장, 악기장(편종․

편경제작), 전승취약종목 활성화 사업 및 기업 후원사업 우선지원 추진 등
     * 「무형유산법」 제13조 근거, 취약종목 중 소멸할 위험에 처한 종목 선정, 해당 종목 전승자 발굴 및 인정, 전시･공연 

기회 확대 등 제도적 지원

전승취약종목 선정 평가 및 결과보고
(해당 연도 2월까지) • 국가유산청

무형유산위원회 기･예능분과 검토
(해당 연도 3월까지) • 국가유산청

전승취약종목 선정
(해당 연도 4월1일)

• 국가유산청
 (누리집 공개 등)

전승취약종목 지원금 지급(3년간) 및 
전수장학생 선정(5년간)

• 국가유산청
  (전승취약종목 대상자 지원금 및 전수장학생 선정 신청 알림)


